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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칭화대 11.3~5 베이징 한중포럼 공동개최

‘새로운 문명도시’가 온다
디지털혁명-공공성복원 결합,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bookmark: _GoBack]
재단법인 여시재와 중국 칭화(淸華)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중 포럼을 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국 측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여시재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등이, 중국 측에서 츄바오싱 전 중국 주건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츄융 칭화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또 리바오동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정재승 KAIST 교수 등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한다. 국내에서 조정식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 이강덕 포항시장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16명도 함께 한다.
3일 전야 행사에 이어 4일에는 지속불가능성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는 현대 도시의 한계를 극복, 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복원을 결합하는 ‘신문명도시’의 비전 및 건설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신문명도시에서 일과 직장, 교육, 의료가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이버-물리 시스템’, 블록체인, 미래의료, 5G 등 핵심 기술들도 소개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신문명도시 건설이 창조형 기획도시가 되어야 하며 시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창조본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신문명도시는 현재 전세계 20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
5일에는 한-중 청소년들의 신문명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시연회, 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기문 전 총장 강연회도 열린다.
여시재 이광재 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문명의 총화인 신문명도시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면서 “이미 지속불가능성한 도시들의 생존과 재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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